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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단지, 합성수지 수출물류 숨통
광양항, 2008년 300만TEU 처리목표 설정 … 고정사용료 체계로 전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7년 광양항 물동량 달성 목표치를 22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 2008년에는 300만TEU로 잡고 자립형 항만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이기 이사장은 5월16일 해양수산부에서 한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직기항체제 확대, 

부산항 신항 개장 등 주변 물류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양항은 2006년 22% 늘어난 176만TEU의 물동량

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에는 200만TEU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300만TEU를 목표로 물동량 유치에 매진해 자립형 항

만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은 선사 볼륨인센티브 제도와 항만 마일리지제도,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 결과 6월부터는 

머스크 라인의 컨테이너선 3척이 기항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현행 전대사용료 체계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사용료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광양항

만 배후 물류부지 59만평을 2008년까지 조기 개발한다.

5월에는 해운․항만 관련기업, 금융기관, 국제회의장 등이 입주해 항만물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는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하고 10월에는 조립, 가공, 포장, 라벨링이 가능한 1만50평의 대형물류 집․배송센터를 

준공하는 등 지원시설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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